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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농촌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충청남도의일농촌지역에거주하고있는 65세 이상의여성노인 112명으로설문지를통해친족과

비친족의 사회적 지지망(크기, 접촉빈도, 만족도),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 우울을 측정하였고, 경로분

석을 통해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농촌여성노인의 친족만족

도와 물질적지지가 우울에 직접효과를 갖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친족크기와 친족만족도는 물질적지지를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여성노인들의 우울을 감소시

키기 위해 친족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물질적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지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여성노인, 농촌노인, 우울, 사회적지지망, 사회적지지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older women in rural area on agricultural off-season. The sample consisted of 112

women aged 65 years or over who lived in rural areas of Chung-Nam. Som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older women, including depression, social network, social support were measured using reliable

instruments. Pathway analysis was used to test the proposed conceptual model designed to explain the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between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Result, direct

effect of satisfaction with kin network and instrumental support on depression was found. And indirect

effect of network size with kin, satisfaction with kin network on depression was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pportive system to reduce depression and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kin network and instrument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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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는가속화되어 65세 이상인구

가 2015년도기준으로 657만명으로전체인구의 13.2%를

차지하고있다[1]. 그런데핵가족화, 도시화등의사회구

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의 권위는 하락하고 있고, 노화

로인해 지적·신체적기능이저하됨에따라대다수의노

인들은경제적빈곤, 소외와우울, 고독감등을경험하고

있다[2]. 통계청[3]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33.1%이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의 우울

증상 비율은 38.1%로 남성노인의 26.1%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만성적인 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될 때 우울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4]. 그런데,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들이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여성

노인우울증상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될수있다[5]. 또

한, 친한 사람과의 만남 및 사회활동 참여가 부족하거나

[6], 사회적 지지망의 크기가 작거나 친화욕구가 높을수

록 우울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7] 정서적인

특성을가지고있는여성노인의우울에관심을집중해야

할필요성이있다. 특히, 농촌에거주하고있는여성노인

의 경우 도시에 거주 하고 있는 여성 노인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8]. 우리나라 여성 노인

의 경우 가족 중심적 생활패턴으로 인해 가족에게 많은

기대와 애착을 갖기 때문에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

가중요한데[9], 남편보다는자녀와의긍정적인상호작용

안에서 보람과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10].

그러나, 상대적으로일자리가많은도시지역으로자녀들

이이동함에따라농촌지역에는독거또는노인부부만

이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것

이 현실이다[11,12]. 또한, 교통의 불편 등으로 사회적으

로고립되어있고, 경로당이외여가나문화생활등을즐

길수있는사회적인프라가도시에비해부족한점도농

촌 여성노인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1,13]. 농촌지역은 일과 여가 시간의 분배가 안정적인

도시에 비해 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김

과 김[14]은 많은 농촌 노인들의 경우 농번기에는 하루

평균 8.62시간이상을농사일에사용하고있으며, 상대적

으로여유가있는시간에도 TV시청이나낮잠, 친척집방

문 등 일상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차원의 지원 활성화를 제안한 바 있다[14]. 이와

같이 최근에는 가족에 의한 지지를 노인 우울의 보호요

인으로 강조하고 자녀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사회전체가여성노인의우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다양한사회적지지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는인식이확

산되고 있는 추세이다[1,15,16].

노인의 우울은 자살이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

기시키는주요원인이므로예방대책을수립하는것은매

우 중요하며[16],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인프라

의부족은우울을증가시킬수있기때문에본연구에서

는 농촌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지지의 다차원적인 속성을 파악하

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노인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체계

의 크기와 빈도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인 측면의 사회적

지지망과정서적, 도구적, 정보적지지등의기능적인측

면의 사회적지지를 포괄하고 있다[17].

노인의 우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독

거노인[18], 여성 노인[19], 저소득 독거노인[20], 농촌노

인[21]의 사회적지지와 우울과의 관련성 연구가 진행되

어 왔고, 후기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 유형[22], 자녀와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23]과 우울의 관련성이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농촌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사회적지지망을총체적으로탐색한연구는미비

하다.

이에본연구는농촌에거주하고있는여성노인의우

울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적지

지망의 크기·접촉빈도·만족도와 사회적지지, 우울 간의

영향력을 융합적으로 분석하여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기

반사회적지지시스템활성화를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

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 목적
첫째, 연구대상자의사회적지지망과사회적지지, 우

울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사회적지지망과사회적지지, 우

울 간의 영향력을 분석한다.

1.3 연구 모형
사회적지지망과사회적지지, 우울과의경로는농촌노

인의 사회적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 감소에 직접효

과가있음을보고한김[24]의 연구를근거로경로를설정

하였다. Jeon과 Lubben[25]은 노인의 사회적 지지망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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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빈도,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물질적지지)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친족 사

회적지지망(접촉빈도)은 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

지지)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비친족의 사회적지지망 크

기가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 물질적지지)에 직접효과가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사회적지지(정서적지지)가 우울

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거로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에 따른 우울로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지지망의크기와빈도등의양적인측면뿐

아니라사회적지지망의만족도는노인들의사회적욕구

를 충족시켜 긍정적인 정서를 향상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는 선행연구[26]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

지망의 만족도를 주요 요인으로 추가하여 사회적지지와

우울로의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 이론적 배경 
2.1 농촌여성노인의 우울과 사회적지지망, 사회

적지지 
노년기는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적 기능이 위

축되는 시기로 타 연령층에 비해 우울증의 이환률이 높

은 시기이다[27].

통계청[3]에 따르면우리나라 65세 이상노인의 33.1%

이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며 여성 노인의 우울증상

비율은 38.1%로 남성노인의 26.1%보다높은것으로 나

타났다. 농촌의 여성노인들은 도시에 거주 하고 있는 여

성노인에비해우울의수준이높으며[8], 농촌의 남성노

인과 비교해서도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이는 여성노인들이 남성노인들에 비해 평균수

명이길어만성질환으로인한신체적불편감을경험하는

기간이길고[5], 도시에 비해교통이불편하여사회적인

프라가 부족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으로 보여진

다[11,13]. 또한, 농촌여성노인들은 농사일과 가사노동의

이중고를경험할뿐아니라남성배우자의건강이악화되

면간병의역할까지도감당해야하는실정이기때문이다

[28].

이와 이[27]는 농촌노인의 일상생활활동능력이 부족

할수록,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생활사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증 발병확률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농촌노인의 경우 자녀와 떨어져 지

내는경우가대다수이므로실질적인지지를제공받기어

렵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의 정서적지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과박[29]은 농촌노인의경제적부담이높을수

록, 주관적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녀·배우자·친구 등의

사회적 지지망을 통한 사회적지지가 낮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Sonnenberg 등[7]은 사회적지지망

의크기가작거나친화욕구가높을수록우울의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하였고, 김과 이[30]는 독거 노인인 경우,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주관적건강상태가 나쁠수록, 형

제·자매·친인척과 같은 사회적 지지망을 통해 사회적지

지를제공받지못하는경우우울성향이높음을보고하였

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경제적 부담과 주관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등을 우울의 위험요인임을

제시하고있으며, 공통적으로사회적지지망과사회적지

지가우울의보호요인임을제시하고있다. 김[24]은 노인

들에게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적기능저하와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감은 노화의 영역이므로 사회적지지의 강화

를 통해 우울증으로 발병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고 바 있다. 그리고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구체적효과를파악하기위해사회적지지망과사회적지

지로 분류하여 사회적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지지의 역

할을 탐색한 결과 가족에 의한 지지와 정서적지지가 우

울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회적 지지망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의 집합

체로서 크기와 접촉빈도, 친밀도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개인에로의자원유출및유입즉, 개인이이용가능한사

회적지지의수준을결정하는선행요소가되기때문에중

요하다고 할 수있다[31].

이와 같이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는 우울의 보

호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농촌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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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융합

적인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를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충청남도 C시의면소재지에위치하고있는리단위의

마을회관을방문하여본연구의목적을이해하고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1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78.77세이었다.

3.2 연구 도구
3.2.1 우울
우울은 개인이 신체적·사회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근

심, 침울함, 무력감및무가치함등을나타내는기분을의

미한다[32]. 본연구에서는노인의우울을측정하기위하여

가장보편적으로사용되는도구인 15-item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를 5문항으로 단축한 Hoyl 등[33]의

GDS-5를박, 등정, 이, 오, 홍, 조[34]가번안한도구를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노인우울증환자의경우기억력감

퇴가 흔하고 장시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우울증상을 선별하기 위하여 총 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예’는 1점, ‘아니오’

는 0점으로 환산하는 양분척도이며 역문항의 경우 역채

점하였다. 점수가높을수록우울수준이높음을의미하며,

총합이 2점이상인경우우울증상이양성인것으로판단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 46

이었다. 신뢰도를낮추는문항인 ‘밖에나가새로운일을

하는 것 보다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까?’의 문항을 제거

한 후 측정한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60이었다.

3.2.2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지지망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유대

의 구조, 크기, 밀도와 동질성 등의 관계망을 의미하며

[35],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망은 친족과 비친족의 크

기, 접촉 빈도, 만족도를 의미한다.

사회적지지망의크기와접촉빈도는 Jeon과 Lubben[25]

의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크기는 연구

대상자가한달에 1회이상만나서이야기를나누고있는

친족와 비친족의 총 인원수를 의미한다. 친족의 크기는

총4문항으로자녀(사위, 며느리포함),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을 각각 측정하였으며, 비친족의크기는 총 5문항으

로이웃, 면사무소공무원, 자원봉사자, 종교인, 사회복지

기관종사자를각각측정하였다. 5점 Likert type으로 아

무도 없는 경우는 0점, 1명은 1점, 2명은 2점, 3-4명은 3

점, 5-8명은 4점, 9명 이상은 5점으로측정하였다. 접촉

빈도는친족과비친족을만나거나전화통화하는횟수에

대해한달에 1회미만의경우는 1점, 한달에 1회는 2점,

한달에 2-3회는 3점, 주 1회는 4점, 주 2-3회는 5점, 매일

은 6점의 6점 Likert type으로 측정하였다. 만족도는 친

족(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친척)과 비친족(이웃, 면사무

소공무원, 자원봉사자, 종교인, 사회복지기관종사자) 각

각에 대한 전반적인만족도를 의미하며, 5점 Likert type

으로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로 측정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지망을

의미한다.

3.2.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다른사람들에의해서제공받은자원을

의미한다[36].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지지를 측정

하기위하여박[37]이 개발한도구를김[38]이단축한도

구중 정서적지지와 물질적지지를측정하였다. 이는 9문

항으로각문항에대해 5점 Likert type으로 ‘전혀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까지로측정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신

뢰도 Cronbach’s α 값은김[38]의 연구에서 . 93으로보고

되었고, 본 연구에서는정서적지지 .91, 물질적지지 .86이

었다.

3.3 자료 수집 및 절차 
본연구의자료수집은 2016년 11월~12월동안수행되

었다. 대상자는 충남지역 C시의 면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여성노인을 편의표출하였다. 자료 수집

을 위해 충남지역 C시의 면사무소 공무원과 각 마을의

이장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원활한자료수집을위해연구보조원에게자료

수집전사전모임을통하여연구의목적, 진행절차, 설문

조사방법, 노인과의의사소통시주의사항등에대해설

명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각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를



농촌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영향 343
위해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과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자유의지로 철회가능함 등에 대해 설명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스스로 작성하기를 원하는 경우

연구보조원이 보조하였고, 대부분의 경우 연구보조원이

대상자 1인에게설문지를읽어주고답한내용을각연구

보조원이설문지에기입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연구

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보상을 제공하였다. 수

거된 설문지 중 설문항목이 누락된 1부를 제외하고 총

11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경로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표본크기는 일반적으로

100-150으로받아들여지고있으므로[39] 본 연구의표본

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Program(IBM)과 AMOS

18.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사회적지지망, 사회적지지

의 정도는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연구 모형의 분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이용

하였으며, 변수들 간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트스트레핑(bootstrapping)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모형의적합도를평가하기위해절대적합지수

인 CMIN/DF, RMSEA(Root Mean Squ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를 검토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연구 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지

지, 우울 정도
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지지, 우울 정

도는 <Table 1>와 같다.

먼저 친족 사회적 지지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기는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배우자, 형제 또는 자매, 친척

등의 친족 중 한 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의 수로

평균 1.71명이었고, 접촉빈도는 4.54점으로 이는 매주 1

회 ~ 3회 만나거나전화통화하는친족이있음을의미한

다. 만족도는 5점만점에 4.34점으로나타났다. 비친족사

회적 지지망의 특성을 살펴보면, 크기는 이웃, 면사무소

공무원, 자원봉사자, 종교인,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의

비친족중한달에한번이상만나는사람들의수로평균

1.67명이었고, 접촉빈도는 5.70점으로 이는 1주일에 2-7

회 만나거나 전화통화하는 비친족이 있음을 의미한다.

만족도는 4.40점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지지는 정서적지

지 4.14 ± 0.81점이었고, 물질적지지 3.67 ± 1.01으로나타

났다. 우울은 평균 1.54 ± 1.29으로 나타났는데 우울증상

이양성인대상자는 48명으로 43.9%를 차지하고있었다.

<Table 1> Depression,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2)

variables
M±SD or

n(%)
range

depression 1.54 ± 1.29 0-5

depression symptom positive 48 (43.9) ≥ 2

depression symptom negative 64 (57.1) 0-1

social networks

kin network size 1.71 ± 0.99 0-5

kin frequency of contact 4.54 ± 1.99 1-6

satisfaction with kin 4.34 ± 0.90 1-5

non-kin network size 1.67 ± 0.99 0-5

non-kin frequency of contact 5.70 ± 0.86 1-6

satisfaction with non-kin 4.40 ± 0.79 1-5

social support

emotional support 4.14 ± 0.81 1-5

instrumental support 3.67 ± 1.01 1-5

4.2 측정변수간의 상관관계    
경로분석을시행하기전, 변수들간의다중공선성을확

인하기위해 변수들간의상관분석을실시한결과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의 범위가 -.01 ∼ .80 이었고, 분

산팽창지수의 범위는 1.107 ~ 3.347로 모두 10이하로 나

타나 다중공선성을 배제할 수 있었다.

상관관계분석결과정서적지지는친족크기(r=.33, P<.01),

비친족크기(r=.23, P<.01), 비친족만족도(r=.29, P<.01)와

정적상관관계가 있었고, 물질적지지는 친족크기(r=.36,

P<.01), 친족접촉빈도(r=.23, P<.05), 친족만족도(r=.50,

P<.01), 정서적지지(r=.80, P<.01)와 정적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울은 친족만족도(r=-.30,

P<.01), 정서적지지(r=-.24, P<.01), 물질적지지(r=.-.35,

P<.01)와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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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 1
2 .68** 1
3 .41** .40** 1
4 .10 -.05 -.01 1
5 .04 -0.07 .03 .03 1
6 .18 .05 .43** .11 .14 1
7 .33** .16 .49 .23** .18 .29** 1
8 .36** .23* .50** .17 .01 .17 .80** 1
9 -.08 -.01 -.30** -.16 -.07 -.14 -.24* -.35** 1

*p< .05, **p< .01

4.3 모형의 경로 분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합지수인

CMIN/DF, RMSEA(Root Mean Squre Error of

Approximation)와 증분적합지수인 NFI(Normed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를 검토검토한 결과, 연구 모형은 추천기준치[40]

를 보통∼양호수준으로충족시키고있음을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총 7개의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경로는 친족만족도(β

=.266, p< .05), 물질적지지(β=.-.469, p< .01)이었고정서

적지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경로는친족크기(β=.236,

p< .05), 친족만족도(β=.453, p< .001), 비친족크기(β=.192,

p< .05)이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지지에 유의한영향을

미친 경로는 친족크기(β=.244, p< .05), 친족만족도(β

=.482, p< .001)이었다. 모형의경로도해는 <figure 2>와

같다.

<figure 2> Influence of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s on depression

             (*p < .05, **p < .01, ***p < .001)

4.4 모형의 효과 추정치
본연구의모형에서외생변수들이내생변수에미치는

직·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간접효과의유의성을검증하기위해부트스트레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울에는 친족만족도(β=-.266, p< .05), 물질적지지(β

=.-.469, p< .01)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하였고, 정

서적지지는 친족크기(β=.236, p< .05), 친족만족도(β

=.453, p< .001), 비친족크기(β=.192, p< .05)의 직접효과

와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질적지지는 친

족크기(β=.244, p< .05), 친족만족도(β=.482, p< .001)의

직접효과와 총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친족만족도와 물질적지지에의해 21%가 설명되었고, 정

서적지지는 친족크기, 친족만족도, 비친족크기에 의해

32%가 설명되었으며, 물질적지지는 친족크기, 친족만족

도에 의해 34%가 설명되었다.

<Table 3> Standardized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for the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

depression

emotional support .275 .000 .275

.21

instrumental support -.469** .000 -.469**

kin network size .048 -.050 -.002

kin frequency of contact .111 .013 .124

satisfaction with kin -.266** -.101 -.367**

non-kin network size -.139 -.015 -.154

non-kin frequency of contact -.098 .044 -.054

satisfaction with non-kin -.009 .049 .040

emotional
support

kin network size .236* .000 .236*

.32

kin frequency of contact -.165 .000 -.165

satisfaction with kin .453*** .000 .453***

non-kin network size .192* .000 .192*

non-kin frequency of contact .137 .000 .137

satisfaction with non-kin .024 .000 .024

instrumental
support

kin network size .244* .000 .244*

.34

kin frequency of contact -.124 .000 -.124

satisfaction with kin .482*** .000 .482***

non-kin network size .145 .000 .145

non-kin frequency of contact -.014 .000 -.014

satisfaction with non-kin -.090 .000 -.090

*p< .05, **p< .01, ***p< .001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1 kin network size 6 satisfaction with non -kin
2 kin frequency of contact 7 emotional support
3 satisfaction with kin 8 instrumental support
4 non-kin network size 9 depression
5 non-kin frequency of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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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5.1 연구 대상자의 우울
우선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을 살펴보면, 우울증상 양

성을 보이는 대상자는 48명으로 전체 연구대상자의

43.9%를 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지역

사회재가여성노인 67.5%[41]나 도시의저소득층여성노

인 59.4%[42]보다는 낮은 수치이었으나, 우리나라 전체

여성노인의우울비율인 38.1%[3]보다는높았다. 농촌여

성 노인들은 농사일 하는 이외의 시간 동안 TV를 시청

하거나 경로당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외에는 다

른여가활동을할수있는자원이부족하여무료함과지

루함을 경험하며, 이는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43,44]. 특히본연구의조사시점이 11-12월인농한기이

었으므로더욱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측되나농한기나

농번기 시점을 구분하여 농촌여성노인의 우울을 탐색한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추후 연

구를 제언한다.

임[45]은 농촌여성노인에게 8주 동안 음악에 맞춘 건

강율동체조활동, 종이접기및풍선아트를활용한취미활

동, 레크레이션 등을 포함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한결과우울감이감소되고자아존중감이향상됨을보고

한 바 있으므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한기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또한, 비동거자녀등친족중심으로교류하고자하

는 노인들은 친구나 이웃 등 비친족과의 교류를 유지하

는노인에비해우울감이높은경향이있기때문에비친

족과의교류가 중요할것으로생각된다[46].특히, 최근에

는 자녀들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자녀관계의 역할과

기능이 이웃에 의해 일부 대체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는 더욱 중요할

것으로보여진다[21]. 그러나, 농촌여성노인의경우힘들

거나 중요한 일을 같은 마을의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것

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43] 이웃과의관계를

통해 실제적인 지지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므

로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이웃 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와의 교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

5.2 사회적 지지망과 사회적 지지, 우울 간의 
영향력

본연구결과농촌여성노인의사회적지지망중에서친

족만족도만이우울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요인으

로 확인되었다. 박과 배[47]는 사회적지지망에 친밀감을

많이느낄수록우울이감소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한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그러나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Jeon과

Lubben[25]은 비친족과의 접촉빈도가 우울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웃이나 친

구와의활발한교류[46]나 관계만족도[48]가 노인의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가 제시

된바 있어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사회적 지지

망의 크고 다양하다고 해도 친밀감이 낮거나 관계가 좋

지 못하면 오히려 우울의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47] 사회적지지망안에서친밀감과만족도의경험이중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도 일관성 있

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이웃에 의해 일부 대

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나, 자녀나 남편과 좋은

관계를유지하는것은여성노인에게삶의중요한의미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 노인의 특징이다[10,25,43]. 농

촌의경우노인부부만생활하는경우가많으므로부부관

계에서 친밀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는 것은 우울 감소에

있어중요한보호요인이될수있을것이다[49]. 고[50]는

노년기 10쌍의 부부에게 33회기에 걸쳐 서로에 대한 이

해, 의사소통기술훈련, 노년기성, 같이할수있는여가

탐색, 리마인드 결혼식, 건강한 부부생활을 위한 건강관

리 등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부부친밀

감과 결혼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

리고, 이와정[49]은 은퇴이전의부부관계만족도가높을

수록 노인 우울의 진행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

는데,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년기 또는 초기

노년기 시기부터 부부들을 대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여

가를 탐색하고, 부부관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농한기에 적용된다면 농촌여

성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

다.

마지막으로본연구결과사회적지지중물질적지지만

이농촌여성노인의우울에직접효과를보이는것으로확

인되었다. 농촌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의 하위요인과 우

울과의 경로를 파악한 연구가 없어 본 연구결과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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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웠으나, 이는 정서적지지가 미국 이민노인[25]이

나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51], 농촌노인[24]의 우

울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물질적지지는 아플 때 일을 대

신해주거나 돈을 마련해 주는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37] 농촌의 경우 농한기에 농업일은 감소

하지만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가사노동이 증가하

게 되기 때문에 농번기와 농한기 모두 여성노인이 남성

노인보다노동의비율이높은편이다[52]. 또한, 여성노인

들의 92.4%는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신체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 활동의 어려움

과치료를위한비용부담을경험할수있으므로정서적

지지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53,54]. 그러므로농촌여성노인들의물질적지지

제공과 관련된 연구와 시스템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울의 고위험군인 농촌 여성 노인의 우울

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지지 시스템구축의 기초자료

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농촌여성노

인의우울에사회적지지망은직·간접효과를갖는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지지(물질적지지)는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확인되었다. 노인의우울은사회적인문제이므로

사회전체가관심을기울여야한다. 사회적지지망과지지

시스템의 구축은 한 분야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다학제학문과실무에서의융합적인노력과방안이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지지망의 구조 및 특성이 농촌여성

노인의 사회적지지의 세부기능과 우울에 미치는 경로와

영향력을 탐색하여 결과를 도출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

나몇가지제한점이있으므로본연구의제한점을바탕

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GDS-5는 노인들의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감소를 고려

하여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널리 사용되는 도구이지

만본연구에서는신뢰도가낮게측정되었으므로표본수

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지지는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

지지, 평가적지지 등 세부적인 기능을 포함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농촌여성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

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지지망과 사회적지지

의 하위요인, 우울에 대한 경로와 영향력을 탐색하는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노인이수혜받는사회적지지와제공하는사

회적지지를모두포함하여우울과의관계를파악하는확

장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을모형에반영하지않았으므로, 농촌여성노인의우

울에영향을미칠수있는다양한외생변수를고려한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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